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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are important media behaviors, particularly when using online and 

social media. This study examined information seeking and information sharing behaviors among 

media users, and how those behaviors could be predicted by user characteristics(e.g., big five 

personality, need for cognition, and sensation seeking) and digital literacy(e.g., prosumption literacy 

and consumption literacy).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698 adults 20 to 60 years of age. With 

regard to use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ed that extraversion was a positive predictor for both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while neuroticism was a positive predictor for information seeking 

only. The results suggest that extraverts tend to seek and share more information. Digital literacy 

played an interesting role in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Consumption literacy was a positive 

predictor of information seeking, whereas prosumption literacy was a positive predictor of information 

sharing. The findings of this present research suggest that the ability to use new media (i.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9S1A5A2A01045465). (이논문은 2019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
재단의인문사회분야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NRF-2019S1A5A2A01045465).)

** nalee21@snu.ac.kr

*** yhwang@mju.ac.kr
**** sjeong@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한국언론학보
2021년 65권 1호 236∼269쪽

https://doi.org/10.20879/kjjcs.2021.65.1.236
http://www.comm.or.kr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0879/kjjcs.2021.65.1.236&domain=http://journal.comm.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미디어이용자의정보검색과공유행동에관한연구 237

consumption literacy) is important f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whereas the ability to create 

content (i.e., prosumption literacy) is important for information sharing behavior. The role of digital 

literacy in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has important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it is theoretically and academically meaningful to predict and explain the role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it is difficult to change or 

control thos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other words, even if we know that 

extraversion is a positive predictor of information seeking/sharing, it is difficult to change one’s 

personality to an extravert in order to increase information seeking/sharing.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digital literacy is practically meaningful such that we could increase media users’ information 

seeking and sharing behaviors by enhancing their digital literacy. Specifically, consumption literacy 

could increase information seeking, whereas prosumption literacy could increase information sharing, 

which suggest the importance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theoretical 

implications because information seeking could be linked to research on the digital divide and 

knowledge gap; and information sharing could contribute to research on information diffusion and 

opinion leadership in the two-step flow theory.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understanding the type 

of individuals who tend to seek and share information could help media practitioners to develop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xample, based on users’ personality traits and digital literacy 

skills, news organizations or advertisers could design messages that are tailored to users who tend to 

seek and share mor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haring, Personality Trait, Digit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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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으로정보를검색하고공유하는 방식의정보이용이일상의 한부분이되었

다.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

하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2019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뉴스

를 이용한 사람 중 약 1/3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관련 뉴스를 이용(31.3%)한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주어진 정보를 전달 받는 수동적

존재를벗어나 자신의관심사에맞는 키워드를검색창에입력하고, 관련정보만을선택적으로 이

용하는 정보 이용 방식이 뉴스 이용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 사진이나

글, 해시테그를 올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내가

가진 정보를 전파하기도 한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쓰고 있는 물건이나 가본 장

소, 먹은음식 등을소셜미디어에공유하는것역시 매우익숙한정보행동으로자리잡게 된것

이다.

이처럼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행동이 일상화되면서 정

보의 검색과 공유 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선 정보 검색과 관련하여, 위험

정보 검색에 대한 연구(Yang, Aloe, & Feeley, 2014), 건강 관련 정보 검색(McMullan,

Berle, Arnaez, & Starcevic, 2019; Wang, Shi, & Kong, 2020), 소셜 미디어 상에서 정

보 검색(Zhao & Zhang, 2017)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

른 정보 검색(Hallyburton & Evarts, 2014)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 검색 행동(Park

& Kwon, 2018)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

공유의 예측 변인(King, Racherla, & Bush, 2014; Berger, 2014) 및 정보 공유의 효과

(Cheung & Thadani, 2012; Qahri-Saremi & Montazemi, 2019; Rosario, Sotgiu, De

Valck, & Bijmolt, 2016; You, Vadakkepatt, & Joshi, 2015)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 등

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정보 검색과 공유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정보 이용 행동을 동시에

살펴보기보다는 각각의 이용 행동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 행

동이둘다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 행동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이용 행동으로 구분되기 때

문이다.

이처럼 서로 구분되는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는 개인의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특성이 정보 검색이나 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

들은 개인의 감정(구윤회·안지수·노기영, 2020; 김효정, 2019; 순치엔롱·조미혜, 2018)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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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Hwang & Jeong, 2018) 등 개인이 지닌 심리적 측면을 살펴 보았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정보의 양이정보검색과정보 공유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 있는지살펴보는선행연구들도

있었는데, 이는위험정보탐색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모델

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 결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미디어 이용자는 정보 검색과 같은 정보 추구 행동을 더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효정, 2019; 서미혜, 2016; 순치엔룽·조미혜, 2018; 이혜규·백혜진, 2019). 반면 정보 공유의

경우, 정보불충분성이낮고지식이높은경우공유행동이증가하기도한다. 예를들어, 루머대

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루머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구

민·조수연, 2017).

개인의 심리적특성 뿐만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할수 있는능력인 미디어리터러시 역시 정

보 검색과 공유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 능력을 갖춘 경우 더 많은 정보

추구 행동을 할 수 있으며(권예지·나은영·이상엽, 2018; 김미나·유양숙·황경혜·조옥희, 2019;

김은정·유홍식, 2020), 리터러시의 종류에 따라 정보 공유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한

다(염정윤·정세훈, 2019). 미디어 리터러시는 소비 능력(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

니라 생산 능력(미디어를 통한 인지적 처리 과정, 콘텐츠 창작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

이다(Koc & Barut, 2016).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비(consuming)와 생비(prosuming)로 구

분할경우정보 전파의도에미치는영향이서로다르게 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 염정윤과 정

세훈(2019)의연구에서 미디어소비리터러시와 미디어생비리터러시에 따라가짜뉴스노출및

전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

보의검색과공유행동에미치는다른영향을살펴볼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 행동 중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 행동에 관심을 두고,

미디어이용자개인의성격이나인지욕구, 자극추구성향, 디지털리터러시와 같은개인적특성이

두 가지 정보 이용 행동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최근인터넷이나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에 관련된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개인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미디어 실

무자들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전략을개발하는데 도움을줄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뉴스

조직이나 광고주들은 정보를 자주 찾고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이용자들의 성격 특성이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능력에 기초해 그들에게 보다 적합한 뉴스나 광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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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배경및연구문제

1)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

인간 정보 행동(Human Information Action, HIB)은 정보 검색(information seeking),

정보 이용(information use),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등의 활동에 의해 구성되는

복합적인현상이다(Wilson, 2000). 소셜 미디어플랫폼을 통해개인은 수동적으로 정보에노출

되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정보를탐색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

보검색과 공유행동은다면적인정보 이용행동의일부분임에도지금까지 이루어진정보이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정보 검색과 공유에 대해 별개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물

론 지금까지 정보 검색과 공유의 관계에 관심을둔연구도 있지만(예를 들면, Fleming-May &

Miller, 2010; Murgatroyd & Calvert, 2013; Savolainen, 2019), 정보 이용 행동의예측

변인과 관련하여 정보 검색과 공유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연

구는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는 모두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 행동이지만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이 정보 검색과 공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

어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두 행동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정보 검색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보 탐색자로서의 개인과 정보 이용자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Talja, 1997), 이론적으로 정보 검색은 크리켈라스(Krikelas,

1983)의모델과 컬타우(Kuhlthau, 1991)의 모델을 포함한 다수의 정보 행동 모델을바탕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행동 모델들은 정보 검색 행동을 이끄는 특정 정보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이 주요한동기부여 요인이라고제안한다. 먼저크리켈라스의모델은사람들

이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동기부여된다는 점에서정보검색을이끄는 주요요인으로불확실성

을 상정하였다. 컬타우의 모델은 정보 검색에 관한 몇 가지 단계를 추가로 제안하였는데, 이 모

델은 개인이 불확실성의 감정을 갖게 되는 첫 단계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어떤 주제에 관한 불

확실성(혹은 정보 부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 검색 과정(예를 들면 선택, 탐색,

공식화, 수집, 발표및평가)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위험정보탐색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모델에 따르

면, 개인이 인식하는 정보의 불충분성은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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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된다(Griffin et al., 1999; Griffin et al., 2004; Griffin et al., 2008; 김효정,

2020; 서미혜, 2016; 이혜규·백혜진, 2019). 어떤 이슈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

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할경우특정 정보에 대해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높아지는 것이다. 위

험정보탐색처리 모델에서 정보 탐색이란 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정보에 노출되는 수준이 아

닌,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인노력을 들여 정보를획득하는 미디어 이용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것

은본연구에서관심을두고있는정보검색과유사하다.

이외에도 일부 다른 정보 행동 모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보 검색의 선행 요인(예측 요

인)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존슨(Johnson, 1997)의모델은 연령이나성별, 교육 수준과같은

인구통계학적특성뿐만 아니라신념과같은개인적특성과사회연결망과같은 사회적특성을정

보 검색의 선행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윌슨(Wilson, 1996)의 모델은 정보를 검색하는 동

기 요인으로 ‘활성화 메커니즘’(activating mechanisms)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동기 요인으

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함께 호기심과 같은 심리적 성향, 사회적 역할과 같은 사회적 요인, 가

용 자원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모델들은 미디어 이용자개인과 그개인을

둘러싼환경적 요인이 정보 검색 행동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도움을 주며, 특히

개인적 수준에서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정보 검색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

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어떠한 개인이 온라인에서 정보 검색 행동을 많이 하는가

에 관심을 갖고 정보 검색의 예측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예를 들면, 권예지·나은

영·이상엽, 2018; 김미나·유양숙·황경혜·조옥희, 2019; 김형지등, 2020).

한편, 정보검색의선행요인이나예측 변인을명시적으로가정하는정보검색모델(이를테

면 Johnson, 1997; Wilson, 1996)과 달리, 정보 공유의 선행 요인을 명확히 하는 연구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정보일 경우 공유가 더 많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

즉 메시지 속성(Berger & Milkman, 2012; Kim, 2015)이나 커뮤니케이션채널(Berger &

Iyengar, 2013)에 따른 공유 의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외에 개인적 수준에서 정

보 공유 요인에 대한 일부 연구는 정보 발신자의 동기와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자신을 멋있게 보이도록 하고 좋은 인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고

양’(self-enhancement)이나 사회적 소외를 피하고,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과 같은 개인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erger, 2014; King, Racherla, & Bush, 2014). 국내에서는어떠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 연구들(김효정, 2019; 박현갑·김선호·양정애,

2016)이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주로 건강 정보를 공유와 정보 노출, 혹은 정보 탐색 의도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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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유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개인의 심리적 특징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 검색과 공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을 예측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뉴

미디어 리터러시(new media literacy)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의 예측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살펴 본 반면,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뉴미디어 리터러시(혹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디어 이용자의 성격 특성이 인지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와

같은이용자의 동기와관련이있다면, 디지털리터러시는정보를 검색하고공유하는능력과 관련

이 있고, 나아가 이러한 능력은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정보 검색과 공유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 성격특성(성격 5요인, 인지 욕구, 자극추구성향등)

과뉴미디어리터러시(디지털리터러시)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정보 검색 및 정보 공유와 관련 있는 개인 특성

(1) 성격5요인

개인의 성격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다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

해 개인의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성격 5요인 모델(Big Five Model)은 개인

의 성격을 분류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Goldberg, 1993; John, Naumann, & Soto,

2008), 미디어 이용 행동이 다섯가지 차원의 성격과 어떤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정성은·박남기, 2016; 진보래·양정애, 2015; 염정윤·정세훈, 2019; 이병관 등,

2020; Amichai-Hamburger & Vinitzky, 2010; Hughes, Rowe, Batey, & Lee, 2012;

Ross et al., 2009; Ryan & Xenos, 2011). 이처럼 미디어 이용 행동을 예측하는 데 성격 5

요인이 활용되는 것은 성격이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특징이고, 미디어 이용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Friedman & Schustack,

2009).

성격 5요인 모델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적인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고 본

다. 구체적으로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등 다섯 가지 차원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설명한다.

성격 5요인모델에따르면, 외향성이높은사람들은사교적이고활기가넘치며, 친화성이높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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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친절하고, 선량하고, 성격이 느긋하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마지막으로 신경증이 높은 사

람들은쉽게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정서적안정성이부족하다고본다.

정보 검색과 관련해살펴보면, 정보 검색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는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린과 동료들(Lin, Lee, Jin, & Gilbreath, 2017)은 외향성과 신경증,

개방성이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SNS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검색 행동과 정적인 관계

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외향성의 경우, 학습할 때 정보를 검색하는 행동을증가시키고

(Heinstrom, 2005), 사회적 정보 검색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Zhitomirsky-Geffet & Blau, 2017). 한편, 신경증과 개방성은 건강 관련 정보 검색을 증가

시키고(Bogg & Vo, 2014), 온라인 쇼핑 상황에서 실용적 동기(예를 들면 기능성 제품을 효과

적으로 구매하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정보 검색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Tsao & Chang, 2010).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개방성이 높을수록 SNS 이

용을 할 확률이 높았고(진보래·양정애, 2015), 성실성이 높을수록 SNS 이용 강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정성은·박남기, 2016).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방

성과 친화성, 신경증이 인스타그램 이용 강도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다(이병관 등, 2020). 한

편 온라인에서의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이 높을수록 가짜

뉴스 노출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염정윤·정세훈, 2019).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외향성이나 개방성이 보다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혹은 정보 이용과 연관이

있다는것을알수있다.

정보 공유의 경우,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등이 정보 공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온라인 구전효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외향성은 성격 5요인 중 가

장 강력한 성격 특성이었으며(Anastasiei & Dospinescu, 2018), 외향성은 SNS에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ollero, Daniele, & Tartaglia,

2019). 또한 브랜드와 관련된 구전효과에서도 외향성은 브랜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을 증가시켰으며(Kautish, 2010), SNS에서 루머의 공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ynn, Muzellec, Caemmerer, & Turley, 2017). 같은 맥락에서 염정윤과 정세훈(2019)

의 연구에서도 가짜뉴스의 전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격 5요인 중 유일하게 외향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경증과 개방성 역시 SNS 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

경증은 페이스북의 사회적 이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개방성은 트위터의 사회적 이용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Hughes, Rowe, Batey, & Lee, 2012). 또한 신경증과 성실성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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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Picazo-Vela, Chou, Melcher, &

Pearson, 2010).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정보의 검색과 공유행동은 성격 5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정보의 검색은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등으로 예측가능하며, 정보의 공유는 외

향성, 신경증, 개방성, 그리고성실성등과관련이되어있을 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정보검색

과공유행동이 서로다른성격요인과보다깊이 관련되어있을수있음을짐작해볼수 있다. 지

금까지의선행연구검토를바탕으로아래와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연구문제1:개인의성격5요인은정보검색및공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2) 인지욕구및자극추구성향

본연구는 정보불충분성과개념적으로차이가 있지만일반적인정보나자극에 대한개인의인식

을 나타내는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와 자극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일반적인

미디어 이용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위험정보탐색처리 모델의 경우, 정보 불충분성이 위험 이슈에 대한 정보 검

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 불충분성은 특정 이슈에 대해 개인

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당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를측정한 것으로미디어이용자가 인식하는정보량을의미한다. 만약불충분성이높다고 인식할

경우 미디어 이용자는새로운정보에 대한 욕구를느끼고, 이것이 정보 추구 행동에 유의미한영

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정보 불충분성은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황(state)적 요인인 반

면, 인지욕구나 자극추구성향은 보다 일반적인 성향(trait)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건강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이 높고 정치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이 낮은 경우 건강에 대한 정보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지욕구나 자극추구성향의 경우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불충분성 때

문이아니라일반적인성향때문에정보검색및공유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먼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욕구는 활발한 정보 이용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지

욕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에 기인하는 개인적 특성

으로, 정교화 가능성모델에서 메시지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를 통해 처리되는데, 인지욕구는

이러한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Cacioppo, Petty, & Kao, 1984). 인지 욕구가 높

은개인은 인지욕구가낮은 사람들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동기부여 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을즐

기는 편이고, 따라서 미디어 이용에 있어 더많은 정보 검색 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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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욕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은 인지 욕구가 정보 검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Das, Echambadi, McCardle, & Luckett, 2003; Mokhtari, Davarpanah, Dayyani,

& Ahanchian, 2013). 예를 들어, 인지욕구는 일반적인 정보 검색 행동을 증가시킬뿐만 아니

라(Mokhtari et al., 2013) 소비자들의 정보검색 행동 역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as

et al., 2003).

또한 인지 욕구는 정보 공유 행동 역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ansen, Lee, &

Lee, 2014; Guo, Zhang, & Wang, 2016). 예를 들어 구오와 동료들(Guo et al., 2016)은

인지 욕구와 위챗 중국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행동을 증가시킴을 발견하였고, 한센과 동료들

(Hansen et al., 2014)은 인지 욕구가 유튜브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를테면 검색, 평가 및 코

멘트)을증가시키는결과를발견하였다.

인지 욕구가 개인이 인식하는 정보에 대한 욕구라고 한다면, 자극추구성향은 외부적 자극

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자극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새롭고, 강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특징

인성격의 한유형으로서자극추구성향이높은 경우새롭고강렬한여러가지의경험을추구하는

경향이 있다(Zuckerman, 1994). 자극추구성향은 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새

로운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로 인해 더 많은 정보 검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

노출에 대한 활성화모델(The Activation Model for Information Exposure: Stephenson

& Southwell, 2006)에 따르면,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극(stimulation)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고, 그욕구를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콘텐츠를 검색하고 공유할것으로 예측한다. 선

행연구들을살펴보면, 자극추구성향이정보를 검색하고공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검색의 경우, 루와 팜그린, 지머맨, 레인, 알렉산더(Lu, Palmgreen,

Zimmerman, Lane, & Alexander, 2006)는 자극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성병과 같은 건강 주

제에관한온라인정보검색이증가함을발견하였다.

한편 정보 공유의 경우, 자극추구성향 중에서 특히 경험 추구(experience seeking)와 권

태 감정(boredom susceptibility)와 같은 하위차원이 유튜브 동영상 공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ridakis & Hanson,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

록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및 지루함을 해소하고자 하

는욕구를충족시키는경향이강한것으로해석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인지욕구나 자극추구성향이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과 연관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성격 5요인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의 인지욕구와 자극추구성향이 정보 검색과 공유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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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기술적으로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여살펴보고자한다.

연구문제2:개인의인지욕구는정보검색및공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연구문제3:개인의자극추구성향은정보검색및공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3) 디지털리터러시(뉴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미디어

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학적 요인은 이용자의 인지적 욕구나 자극 추구 성향 등과 같은 동기적 요인을 증가시킴

으로써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뉴미디어(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용자 개인의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미디어 리

터러시란 한 개인의 ‘메시지 접근(access), 분석(analyze), 평가(evaluate), 소통

(communicate)’할수있는능력으로 정의된다(Aufderheide, 1993). 미디어리터러시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인지적 효과(미디어에 대한 지식과 비판),

태도적효과(미디어의바람직하지않은 메시지에대한부정적태도), 그리고 행동적효과로이어

질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Jeong, Cho, &Hwang, 2012).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등장한 뉴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Koc & Barut, 2016). 뉴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기능적 이용과 비판적 이용을 모두 포

함하는개념으로서, 기능적이용이란미디어를얼마나잘이용하는가를 의미하고, 비판적이용이

란미디어를얼마나비판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를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와정보 검색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주로 건

강 관련 정보 검색 상황에서 리터러시와 정보 검색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Kim & Xie, 2017

의 리뷰 참고). e건강 리터러시와 온라인 정보 검색에 관한 연구 23건을 검토한 메타분석 결과,

리터러시가 높은 개인일수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찾는 경향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Kim & Xie, 2017). 국내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건강정보 추구 행동(권예지·나은

영·이상엽, 2018),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정보 추구 행동(김미나·유양숙·황경혜·조옥희, 2019),

건강문해력과 건강 정보 이용(김성은·박동진·최정화, 2019)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추구 행동(이혜규·백혜진, 2019),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

정보 탐색(심민선·조희숙·정수미, 2018) 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 등 헬스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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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보 검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일련

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리터러시보다는 e건강 리터러시와 건강관련 정보검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는 건강 정보 뿐만 아니

라 보다폭넓은 정보 검색 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건강 정보 검색 이외에

보다일반적인정보검색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다.

한편,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리터러시와 정보 공유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일관된결과를 제시해 주지못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리터러시와 정보 공유 사이의 정적인 관

계를제시했지만(Hargittai &Walejko, 2008; Lyons &Henderson, 2005), 최근의연구들

은 이러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Ledford, Cafferty, & Russell, 2015; Lu & Lee,

2012), 리터러시와 정보 공유 간의 부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도 하였다(Crook, Stephens,

Pastorek, Mackert, & Donovan, 2016). 예를 들어, 인터넷 능력이 더 뛰어난 개인들이 온

라인콘텐츠를 만들고(Hargittai & Walejko, 2008), 디지털능력이더뛰어난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의견 지도자라는 주장이 있었다(Lyons &

Henderson, 2005). 반면, 크룩과 동료들(Crook et al., 2016)은 건강 리터러시와 정보 공유

사이에부정적인 관계를발견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연구결과에 대해건강리터러시가높은

사람들이 건강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만큼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지 못하

며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리터러시와

정보공유 사이의부정적인관계는 건강리터러시에서발견된반면, 일반적인디지털 리터러시에

서는발견되지않았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한편, 디지털 뉴미디어 리터러시가 뉴미디어 콘텐츠를 소비(consumption)하거나 생비

(prosumption)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Koc & Barut, 2016)을 고려할 때, 우리는

소비대 생비리터러시의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보 검색은 정보 소비와 관련된 기

술(예를 들면콘텐츠를검색하고 효율적으로얻는기술)을필요로하기 때문에소비와관련된 디

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정보 공유는 정보 생비(콘

텐츠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와 관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비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비 관련(consumption-related)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 검색과 관련되어 있고,

생비 관련(pronsumption-related)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 공유와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자한다. 이에다음과같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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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4:개인의뉴미디어리터러시는정보검색및공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은 2018년 12월 온라인 설문업체인 마

이크로 엠브레인을 통해 모집되었다. 먼저 엠브레인의 자체 보유 패널 중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

로 선정된 2,324명 중 756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며, 참여에 동의한 756명 중 698명

이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응답률 30%).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7세로(SD =

11.07, Min = 20, Max = 59), 20대가 전체의 24.8%, 30대가 25.4%, 40대가 25.1%, 50

대가 24.8%를 차지했다. 성별은 49.6%가 여성, 50.4%가 남성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14.3%, 2년제전문대졸업이15.2%, 4년제대학교졸업이57.9%, 대학원졸업이상이

12.3%였으며, 가구월평균소득은약440만원이었다.

분석 방법은종속 변인이정보 검색과 정보공유로설정된다중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구

체적으로, 독립 변인으로 개인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성격 5요인, 인지 욕구, 자

극추구성향, 디지털 리터러시를 설정하였고, 종속 변인으로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 각각을 설정

하여두번의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2) 변인 구성

(1) 독립변수

①성격5요인

성격 5요인은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 등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랭

과 동료들(Lang, John, Ludtke, Schupp, & Wagner, 2011)의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외향성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성

적이다(역코딩)’의 3개 문항(M = 2.98, SD = 0.88, α= .85), 친화성은 ‘사람들에게 친절하

고배려를잘한다’, ‘너그러운편이다’, ‘종종다른 사람들에게무례하게군다(역코딩)’의 3개문항

(M = 3.68, SD = 0.74, α = .73), 신경증은 ‘걱정을 많이 한다’, ‘긴장을 잘한다’, ‘긴장되는

상황에서도침착하다(역코딩)’의 3개 문항(M = 3.34, SD = 0.85, α= .73), 개방성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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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아이디어를 잘낸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예술적, 심미적 경험을 좋아한다’의 3개 문항(M

= 3.18, SD = 0.88, α= .86), 성실성은 ‘일을 완벽하게 잘끝낸다’,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게으른 편이다(역코딩)’의 3개 문항(M = 3.40, SD = 0.78, α= .74)을 이용하였고, 측정은

‘전혀동의하지않는다’에1점, ‘매우동의한다’에5점을부여하는5점척도로이루어졌다.

②인지욕구

인지 욕구는카시오포와 페티, 그리고카오(Cacioppo, Petty, & Kao, 1984)의 척도를 바탕

으로 다음 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나는 단순한 문제보다 복잡한 문제를 선호한다’, ‘나는 지

능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를 좋아한다’, ‘나는

풀어야 할퍼즐이 가득한삶을 좋아한다’, ‘나는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을 마치면 만족감을

느낀다’ 등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동의한다’에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 = .83; M = 3.03, SD = .68). 인지 욕구 문항의 점

수를합산해평균을구해분석에이용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인지욕구가높음을의미한다.

③자극추구성향

자극추구성향은 BSSS-4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Hoyle, Stephenson, Palmgreen, Lorc, &

Donohu, 2002), 구체적인문항은다음과같다. ‘나는낯선장소를탐험하고싶다’, ‘나는무서운일을

하는것을좋아한다’, ‘나는규칙을어기더라도새롭고흥미진진한경험을좋아한다’, ‘나는신나고예

측할수없는친구를선호한다’ 등의문항에대해, ‘전혀동의하지않는다’에1점, ‘매우동의한다’에5

점을부여하는5점척도로측정하였다(M=2.75, SD=1.03, α= .81). 자극추구성향역시각문

항의점수를합산해평균을구해분석에이용했고, 점수가높을수록자극추구성향이높음을의미한다.

④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는콕과배럿(Koc &Barut, 2016)의뉴미디어리터러시척도에서소비리터러

시와 생비 리터러시 측정 문항을 이용하였다. 소비 리터러시는 ‘나는 미디어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다’, ‘나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정보를 얻기 위

해 검색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의 문항을 이용하였고(M = 3.85, SD = .62, α

= .89), 생비리터러시는 ‘나는사용자계정과프로필을만들수있다’, ‘다른사람이공유하는미

디어 콘텐츠에 기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디어 콘텐츠를 평가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는문항을이용하였다(M= 3.48, SD = .74, α= .93). 디지털리터러시역시각문항의점수



250 한국언론학보65권1호(2021년2월)

를합산해평균을구해분석에이용했고, 점수가높을수록디지털리터러시가높음을의미한다.

(2) 종속변수

정보 검색 및 정보 공유는 응답자에게 가장 최근일주일 동안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

는 동안 검색하거나 공유한 용어나 주제(키워드)를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고, 응답자가 검색

하거나 공유했다고 기록한 키워드의 수를 세어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검색한 키워

드 수의 평균은 1.64개였고(SD = 1.25)와 공유한 키워드 수의 평균은 0.67개(SD = 1.02)

였다.

응답자가 검색하거나 공유했다고 기록한 키워드의 내용을 사회적이슈, 오락, 제품/서비스,

건강, 일반 등의 항목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1>, <Table2>와 같다. 사회적 이슈에는 정

치인, 정치 행사, 사회 행사 등이 포함되며, 오락에는 연예인, 영화, 텔레비전 쇼, 여행 및 여가

가포함된다. 상품/서비스의경우특정브랜드또는 제품/서비스가포함되며, 건강에는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포함된다. 이외에 일반적인 용어나 앞서 언급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키워드의 경

우(날씨, 환율, 문법등의경우) 일반항목에포함되도록하였다.

4. 연구결과

1) 종속 변인의 특성

연구문제를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종속 변인에 해당하는 정보 검색

과 정보 공유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미디어에서 검색하고, 공유한

키워드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보 검색 및 공유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1>과

<Table2>와 같다. 정보 검색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관한정보 검색이 가장많았고(34.4%), 다

음으로 오락(29.8%), 일반(20.7%), 제품/서비스(12.3%), 건강(2.8%) 순이었다. 정보 공유

의경우, 사회적이슈에대한정보를 가장많이공유하는것으로 나타났고(34.2%), 다음으로오

락(26.4%), 일반(22.5%), 제품/서비스(13.5%), 건강(3.4%) 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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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 간 상관관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3>과 같

이, 정보 검색은 연령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 -.10, p <.05), 소득(r = .08, p < .05),

외향성(r = .20, p < .001), 신경증(r = .10, p < .01), 개방성(r = .19, p < .001), 친화성

(r = .11, p < .01), 성실성(r = .16, p < .001), 인지욕구(r = .16, p < .001), 자극추구성

향(r = .10, p < .01), 소비 리터러시(r = .22, p < .001), 생비 리터러시(r = .17, p <

.001)와정적인상관관계인것으로나타났다.

정보 공유의 경우 연령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r = -.12, p < .01), 교육 수준(r =

.08, p < .05), 소득(r = .09, p < .05), 외향성(r = .22, p < .001), 개방성(r = .22, p <

.001), 친화성(r = .08, p < .05), 성실성(r = .10, p < .01), 인지 욕구(r = .17, p <

.001), 자극추구성향(r = .17, p < .001), 소비리터러시(r = .24, p < .001), 생비리터러시

(r = .28, p < .001)와정적인상관관계인것을알수있다.

Keyword
Total

1 2 3

Social Issues 97 39 26 162 (34.2%)

Entertainment 67 31 27 125 (26.4%)

Product and Services 36 18 10 64 (13.5%)

Health 9 4 3 16 (3.4%)

General and others 54 39 14 107 (22.5%)

Total 263 131 80 474 (1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the Keywords for Information Sharing

Keyword
Total

1 2 3

Social Issues 171 141 82 394 (34.4%)

Entertainment 151 100 90 341 (29.8%)

Product and Services 68 40 33 141 (12.3%)

Health 12 9 11 32 (2.8%)

General and others 93 93 51 237 (20.7%)

Total 495 383 267 1145 (1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the Keywords for Information 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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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Age 1
2. Female -.02 1
3. Education .02 -.23*** 1

4. Income .06 -.02 .23*** 1
5. Extraversion -.11** -.05 .07 .14*** 1
6. Neuroticism -.21*** .09* -.12** -.12** -.20*** 1

7. Openness -.03 -.10** .12** .12** .43*** -.08* 1
8. Agreeableness .06 -.02 .04 .10** .28*** -.01 .25*** 1

9. Conscientiousness .13** .04 .05 .12** .33*** -.10** .39*** .42*** 1

10. Need for
Cognition

-.03 -.08* .14*** .17*** .39*** -.17*** .56*** .29*** .45*** 1

11. Sensation Seeking -.16*** -.16*** .04 .09* .40*** -.11** .42*** .14*** .22*** .58*** 1

12. Consumption L. -.22*** -.13** .20*** .12** .36*** -.02 .43*** .33*** .37*** .39*** .34*** 1

13. Prosumption L. -.19*** -.15*** .21*** .15*** .35*** .01 .43*** .25*** .31*** .40*** .35*** .73*** 1

14. Seeking -.10* .07 .02 .08* .20*** .10** .19*** .11** .16*** .16*** .10** .22*** .17*** 1

15. Sharing -.12** -.03 .08* .09* .22*** .05 .22*** .08* .10** .17*** .17*** .24*** .28*** .48*** 1
M 39.71 - 5.68 5.43 3.11 3.41 3.18 3.60 3.51 3.12 2.75 3.61 3.48 1.64 0.68

SD 11.07 - 0.88 2.49 0.82 0.84 0.79 0.68 0.69 0.71 0.81 0.64 0.74 1.25 1.02

*p <.05, **p <.01, ***p <.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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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검색 및 공유의 예측 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 행동 중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 행동 모두에 관심을 두

고 이용자 개인의 특성 가운데 성격 5요인, 인지 욕구와 자극추구성향, 디지털 리터러시가 두 가

지정보이용행동에어떠한차별적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살펴보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교육 수준, 소득은 정보 검색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은 정보 검색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B = 0.22,

SE = .10, ß= .09, p < .05), 여성이남성보다정보검색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격 특성의 경우, 외향성(B = 0.19, SE = .07, ß = .13, p < .01)과 신경증(B =

0.21, SE = .06, ß = .14, p < .001)은 정보 검색의 유의미한 정적인 예측 변인으로, 외향성

과 신경증이높을수록더많이 정보 검색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인지욕구, 자극추구성향은정보검색의유의미한예측변인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살펴보면, 소비리터러시는 정보 검색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유의미

한 변수였지만(B = 0.27, SE = .11, ß = .14, p < .05). 생비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의 유의

미한예측변인이아니었다. 이러한결과는소비리터러시가높을수록더많이정보를검색하려는

경향이있지만, 생비리터러시는정보검색행동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

다.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haring
B (SE) B (SE)

Demographic Predictors
Age -.004 (.01) -.03 -.004 (.004) -.05

Gender (1=Female) .22 (.10) * .09* .04 (.08) .02
Education -.002 (.06) -.001 .04 (.05) .03
Income .03 (.02) .06 .02 (.02) .05

Psychological Predictors
Extraversion 0.19 (.07) .13** 0.15 (.05) .12**
Neuroticism 0.21 (.06) .14*** 0.09 (.05) .08
Openness 0.11 (.08) .07 0.11 (.06) .08

Agreeableness -0.03 (.08) -.01 -0.04 (.06) -.03
Conscientiousness 0.09 (.08) .05 -0.03 (.07) -.02
Need for Cognition 0.08 (.09) .04 -0.01 (.08) -.01
Sensation seeking -0.04 (.07) -.03 0.04 (.06) .03

Digital Literacy
Consumption 0.27 (.11) .14* 0.03 (.09) .02
Prosumption -0.04 (.09) -.03 0.24 (.08) .17**

AdjustedR2 .09 .10

*p <.05, **p <.01, ***p <.001

Table 4. Regression Results Predicting Information Seeking/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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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 소득은 정보 공유의 유의미한 예측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특성의 경우,

외향성이 정보 공유의 정적인 예측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 = 0.15, SE = .05, ß = .12,

p < .01). 신경증,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인지 욕구와 자극추구성향은 정보 공유를 유의미하

게예측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디지털리터러시의 역할에대한 검증결과, 소비리터러시는정보 공유의유의미한 예

측 요인이 아니었지만, 생비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의 정적인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B =

0.24, SE = .08, ß = .17, p < .01). 즉, 생비 리터러시가높을수록더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비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참조).

5. 결론및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정보 검색 및 공유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인구

통계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 검색 및 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미디어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을 성격 5요인과 인지욕구와 자극추구성향로 구분하고, 디

지털 리터러시는 생비 리터러시와 소비 리터러시로 구분하여 정보 검색과 공유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정보 검색과 공유의 경우,

정보 검색과 공유에 대한 의향이나빈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선행 연구들(박현갑·김선호·양

정애, 2016; 순치엔롱·조미혜, 2018; 염정윤·정세훈, 2019; Hwang & Jeoung, 2018; Kim

& Grunig, 2011)과 달리 응답자가 최근 검색하거나 공유한 키워드에 대해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고, 키워드의 수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응답자의 실질적인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오직 성별만이 정보 검색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을확인하였다. 여성은남성보다더많이 정보를찾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이외의다른인구통

계학적특성은정보검색이나공유를예측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심리적요인중에서는외

향성이 정보 검색과 공유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고, 신경증은 정보 검색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과 신경증이 높은 개인이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

는 결과는 정보 검색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염정윤·정세훈, 2019; Bogg & Vo,

2014; Heinstrom, 2005; Lin et al., 2017; Tsao & Chang, 2010; Zhitomirsky-Gef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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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u, 2017). 또한 외향적인 사람은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 역시 성격과 정보 공유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염정윤·정세훈, 2019;

Anastasiei & Dospinescu, 2018; Kautish, 2010; Lynn et al., 2017; Rollero et al.,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향성이 특히 정보의 검색과 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

시 한번확인하는 것으로 건강 정보나 가짜뉴스, 루머와 같은특정 정보 이용 행동이 아닌포괄

적인미디어이용행동에도개인의성격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시사한다.

한편 인지욕구와 자극추구 성향은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 행동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욕구와 외부적 자극에 대

한 욕구가 정보 검색 행동과 정보 공유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선행 연구들과 다소

다른결과이다(Hansen et al., 2014; Lu, Palmgreen, Zimmerman, Lane, &Alexander,

2006; Mokhtari et al., 2013; Guo, Zhang, &Wang, 2016). 이는개인의인지욕구와자극

추구 성향이 정보 검색이나 공유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성격 5요인과 같은 다른 개인의특성과 함께함께살펴볼때에는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한다는것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과 공유 행동에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의 정적인 예측 요인인 반면 생비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의

정적인 예측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는 리터러시와 정보 검색의 관계(Kim &

Xie, 2017) 그리고 리터러시와 정보 공유의 관계(Hargittai &Walejko, 2008; Lyons &

Henderson, 2005)에 대해 일반적인 논의만 했을 뿐, 여러 다양한 유형의 리터러시 중에서 어

떤리터러시가 정보 검색 및 공유에 어떻게영향을 미치는가를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디지털 이용 능력(즉 소비 리터러시)은 정보 검색 행동에 중요한 반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즉 생비 리터러시)은 정보 공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

구에쓰인 소비리터러시는미디어메시지에접근하고이를이용하는능력을 측정한것으로미디

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생비 리

터러시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정보를 공유하는 참여적 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

어 리터러시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 행동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염정윤·정세훈, 2019),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행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은 서로 다른 유형의 능력, 즉 서로 다른 미디어

리터러시를요구함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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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관점에서, 본연구에서살펴본 인구통계학적, 심리적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요인은

지식 격차(Knowledge Gap; Tichenor, Donohue, & Olien, 1970)와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 Bonfedelli, 2002; Hargittai, 2002; Livingstone & Helsper, 2007;

van Dijk, 2006)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식격차와 디지털 디바이드 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간디지털 기술의 활용에격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지

식의 습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Kahlor & Rosenthal, 2009;

Kitchens, Powell, & Williams, 2003; Shim, 2008; Shim, Kelly, & Hornik, 2006).

따라서외향성이나 신경증과같은심리적요인과 함께소비리터러시와같은 디지털리터러시요

인은1차적으로정보검색행동에영향을미침으로써, 2차적으로기존의지식격차및디지털이

용의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그 차이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단 간 디지털 이용 및 지

식격차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다. 즉 디지털 격차가 접근 격차(1차적 수

준)에서 활용 격차(2차적 수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결과 격차(3차적 수준)로 이어질 수 있

는 것이다(Wei, Teo, Chan, & Tan, 2011). 이러한 관점을바탕으로, 정보를더많이 검색하

는 미디어 이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과연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정보 검색을 통한 지식의 획득, 나아가 사회 집단 간 디지털 격차와 지식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지를더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정보 공유 행동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정보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2단계 유통(two step flow: Katz & Lazarsfeld, 1955)이론이

나 개혁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Rogers, 1995)과 같은 이론적 모델과 연결 지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2단계 유통 이론은 의견 추종자와 같은 사람들이 의

견지도자로부터많은정보를얻고영향을받는다고설명하는데, 여기에서의견지도자는 미디어

콘텐츠에 처음 노출되고 메시지를 해석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견 지도자는 의

견추종자에게 정보를공유하는것을주요특징으로한다는점에서타인에게 활발히정보를전달

하는 정보 공유자의특징과 연결될수 있다. 트위터에서의 의견 지도자에 대해살펴본 연구에 따

르면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의견 지도력은 리트윗이나 리플라이와 같이 타인에게 활발

히 정보를 공유하는 이용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황유선·심홍진, 2010). 본 연구에서

주목한정보 공유행동이직접적으로의견 지도력을의미하거나의견지도자를뜻하는것은아니

지만 정보 공유 행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네트워크에 정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한편, 정보가 어떻게, 그리고왜공유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개혁의 확산 이론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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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확산 및 채택과 관련된 이론이지만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설

명하는 데에도 적용될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어떠한 특성을 지닌개인이 더많은 정보를 공유

하는가에대해살펴보는것은정보의확산과정에서의견지도자의특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

수있다. 본 연구결과는온라인에서정보공유를많이 하는개인, 즉의견지도자의역할수행하

는개인이 가진특성으로서외향성과같은 심리적특성과생비리터러시와 같은디지털리터러시

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외향

성과생비리터러시가높은집단의미디어이용행동이중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본 연구는 리터러시와 정보 검색 및 공유에 대한 기존 문헌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비록 선행 연구들을 통해 건강 리터러시가 건강 관련 정보 검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지만

(Kim & Xie, 2017 참조), 이들 연구는 건강 관련 상황에서만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지금까지 리터러시와 정보 공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라는 연구 결과

(Hargittai &Walejko, 2008; Lyons &Henderson, 2005)와부정적인관계라는연구결과

(Crook et al., 2016),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Ledford, Cafferty, &

Russell, 2015; Lu & Lee, 2012) 등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소비 및 생비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분하고, 소비 리터

러시는 정보 검색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생비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는점에서리터러시와정보검색및공유의관계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정보 검색과 공유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은 실무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요인의 역할을 예측하고 설명

하는 것은 이론적·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요인을 바꾸거나 통

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즉, 외향성이 정보 검색과 공유의 긍정적인 예측 요인임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외향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

으로불가능한 일이다. 반면디지털 리터러시와관련해, 디지털 리터러시를강화함으로써미디어

이용자의정보 검색과공유행동을증가시킬수있다는점에서디지털 리터러시의역할은실무적

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소비하고, 정

보를 생산할 수 있는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과 공유의밑바

탕이 되는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 리터러시의 경우

정보 검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비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

구는 정보 소비와 생산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은균형 잡힌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 시

키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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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정보 검색과 정보 공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안 검색하거

나공유한용어나키워드를 자유롭게응답하도록하였다. 선행연구와같이 정보검색및공유행

동에 대한 의지나 경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을 경우 응답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존과다른방법으로실질적인정보이용행동을포착하려는새로운시도였다. 그러나이것이적극

적인정보이용행동을그대로의미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다.후속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쓰인 정보 이용 행동 측정 문항과 함께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색어를 직접응답하도

록하는방식을함께사용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이러한개선을 통해미디어이용자가 인식

하는 정보 공유 정도와 실제 소셜 미디어에 정보를 공유한 양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보 전파 행동

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 공유 행동은 소극적인 형태 (예, 링크 공

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 (예, 콘텐츠 생산)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후속연구에서는다양한형태의정보공유행동을측정하고이에

영향을미치는인구통계학적, 심리적, 그리고디지털리터러시요인을살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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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디어 이용 중 정보 검색과 공유에 관한 연구 
성격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

이하나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박사후연구원)

황유리

(명지대학교디지털미디어학과교수)

정세훈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성격 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이용자 특성이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 및 공

유 행동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698명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향성은 정보 검색 및 공유 행동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신경증은 정보 검색에 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 및 공유에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리터러시는 정보 검색의 긍정적인 예측

요인인 반면, 생비 리터러시는 정보 공유의 긍정적인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

보 검색과 공유에 관한 이론과 연구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 정보 검색, 정보 공유, 성격 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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